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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데이터의 특성과 맥락을 반영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재개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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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 시민이 지녀야 할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인력 양성 정책에 필요한 기본 개념 틀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리터러시를 재개념화했다. 이를 위해 확장된 데이터의 특성을 고찰하였고 데이터 리터러시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전문가 검토를 거친 후, 재개념화된 데이터 리터러시를 제시했다. 재개념화된 데이터 리터러시에는 지식, 기술, 맥락의 세 

범주와 범주별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 범주를 강조하였던 기존의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에 데이터의 

맥락 범주를 추가하여 맥락의 범위, 시간성, 가치 지향 요소도 명시했다. 또한 지식 범주에도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재개념화된 

데이터 리터러시는 정보화, 인력 양성, 행정 등의 분야에서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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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ceptualization of data literacy reflecting the
expanded data characteristics and context

Choi, Kyunghee* · Cho, Dong-sung**

This study presented a framework for re-conceptualized data literacy that consists of three 

domains-knowledge, skills, and contexts- and elements that are emphasized by each domain. In 

addition to the existing concept of data literacy that mainly emphasized the skills to handle data, the context domain 

of data was considered including the elements of scope, time, and value orientation. Based on the re-conceptualized 

data literacy, it is expected to be usable as reference material in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and educational 

programs in the fields of informatization, manpower training, and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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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디지털의 어떤 기술도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거나 정
련된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으면 정확한 산출물을 얻을 
수도 없고 결과를 신뢰할 수도 없다. 즉,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정보통신 및 디지털 분야에서 가장 기본
적인 요소이다(Lee & Yang, 2017). 그러나 Kim(2020)
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데이터 리터러시에 관한 연
구가 아직 다른 리터러시 분야에 비교하여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데이터에 기반한 
AI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대용량 데이터에서 학
문적, 산업적 혹은 비즈니스 가치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데이터 관련 일자리가 급증
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데이터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
를 필요로 하고(Kim & Kim, 2021), 학교 현장에서는 
데이터 지식과 소양을 갖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과 더
불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해
야 한다는 강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Choi, et 
al., 2021). 또한 개인 정보에 관련된 사생활 침해나 데
이터 보안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도 함께 대두되면서 데
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
다(Jang & Sung, 2022; Lee & Kim, 2016). 이에 대해 
Gray, et al.(2018)은 디지털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데이터화(Datafication)되는 과정이 복합적일수록 데
이터 리터러시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데이터 용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데이터의 소유와 공
유, 가치 판단과 의사결정이 주요한 사회적 논제가 되면
서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는 점이다. 또한 기술의 발달과 사회변화로 인해 데이터
의 특성과 개념도 확장됨에 따라(Rabhi, et al., 2019) 
데이터 리터러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범주와 범주를 구
성하는 요소도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간 데이터에 관련된 행정이나 교육을 시행하는 정
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전문가와 일반 시민에게 데이터
의 개념과 중요성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사업을 발굴하
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찍이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
진흥원은 공공분야의 사례와 업무추진 및 활용 고도화 

I. 서론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21세
기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시대가 될 것으로 일찌감치 
예측되었으며, 실제로 ICT의 발전과 활용을 통해 다양
한 영역에서 효율성이 높아졌다(Reddy, et al., 2020). 
또한 21세기 시작을 전후하여 OECD와 UNESCO를 비
롯한 국제교육문화기구에서는 세계 시민의 ICT 리터러
시를 증진하기 위한 학생 및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
했다(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KERIS, 2006). 그리고 미국의 교육평가원
(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은 ICT 리터러시
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행하여 리터러시를 측정하
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ETS, 2006). 우리나라
에서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육인적자원
부의 지원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
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여 초·중등 학생의 디지털 리터
러시의 수준을 파악하고 정보 역량을 함양하고자 했다
(KERIS, 2006)

이후 디지털 문화에 대한 경험과 활용이 확대되면
서 학계에서는 정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
털 리터러시 등 보다 세분된 리터러시 연구가 진행되
기 시작했다. Kim(2020)은 리터러시에 관한 연구 동
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검색을 통해 
2010년부터 10년간 발표된 KCI급 203편의 논문을 수
집하여 분석한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
시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음을 밝혔다. 뒤이어 정보 리
터러시와 ICT 리터러시 연구가 뒤를 이었는데, 이를 바
탕으로 그는 리터러시 개념을 시대적 변화에 따라 특성
화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현재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으
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의 시점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술에 관련된 리터러시 혹은 역량을 고민하
고 향상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Dai, 2019; 
Kim, 2019; Ok, 2022). 그런데 미디어든 정보통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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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읽고(Reading) 쓰고(wRiting) 셈하는(aRithmetic)  
3Rs을 의미해왔다. 리터러시는 용어 자체가 문자와 긴
밀히 연관된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나 미디
어 등 도구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찾는 능력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Choi, 2018; Kim, 2005; Lee, et 
al., 2021). 컴퓨터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ICT 리터
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용어가 그 예이다. 인류사
적 관점에서 본다면 문자를 중심으로 이해되었던 리터
러시가 이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이해되고, 리터러시
의 정의나 개념도 이에 따라 정의되고 이해됨을 알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컴퓨터,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하나의 리터러시를 이루는 복
합적이고 융합적인 의미로 리터러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리터러시가 등장하는 이유를 기술 변화
의 영향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리터러시 고
유의 시각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Kim, 2022). 

컴퓨터,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의 등
장과 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과 관
계를 변화시킨다. 이는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하는 방법
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태도와 인식까지 바꾸기도 한다
(Buckingham, 2007).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요
구하는 특정한 리터러시를 획득하고 변화하는 리터러시
의 속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리터러시를 다시 획득
하고 구사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문자를 읽고 쓰고 셈
하는 개념에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상황에 
따른 의사소통과 적응 및 해결 능력으로 리터러시의 개
념이 변화하고 확대되는 것이다(Buckingham, 2003). 

KERIS(2006)도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리터러시의 개념이 변화해 온 과정을 고찰한 
바 있다. 연도에 따른 리터러시의 개념 변화에서 오천
여 년 전에는 읽고 쓰는 기본적인 기능 중심이었으며 
긴 시대를 거치면서 1950년대 이후의 텔레비전 리터
러시, 1960년대 이후의 시각 리터러시, 1980년대 이후
의 컴퓨터 리터러시, 1990년대 이후의 멀티미디어 리
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 1990년대 후반의 ICT 리터

등의 강의를 통해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했으며(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 한
국행정연구원은 공공데이터 융합을 중심으로 한 데이
터 기반 행정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도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행정 정착을 위한 관리
체계 연구를 수행했다(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2021). 또한 교육부는 2022년 
7월 29일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함양
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정보 교과 및 
과목을 신설하고 AI 융합 교육 중심 고등학교를 운영하
겠다고 발표했으며(Ministry of Education, 2022), 이
어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는 2026년까지 데
이터 기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Ministry of Education, 2023). 이처럼 정부와 공공기
관이 데이터 기반 산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개발과 
교육을 추진 과정 중에 있는 이 시점에서 정책의 밑그림
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관련 이론적·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
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간 변
화해 온 데이터 및 데이터 리터러시의 특성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데이터의 활용과 영향에 따
른 맥락적 특성을 반영하여 데이터 리터러시를 구성하
는 범주와 요소를 중심으로 재개념화한다. 본 연구를 통
해 재개념화된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교육하며 정책을 입안하는 관련 부처의 인력 양성 정책,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법 개발 등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리터러시와 데이터 리터러시

리터러시는 소양 혹은 문해력으로 번역되며, 전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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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ETS(2002)는 ICT 리터러시를 정의하는 과
정에서 리터러시는 기술적인 면과 인지적인 면을 포함
하고 있음을 서술했는데, KERIS(2002)는 ICT와 멀티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의하면서 ETS가 주장한 리터러
시의 두 측면을 확장하여 문제해결과 정보윤리의 인식
까지 포함하였으며, 이후의 연구(KERIS, 2006)에서
는 리터러시의 개념에 사회적 측면까지 포함했다. 또한 

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2000년대 이후는 디지털 리
터러시 등장이 변천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더불어 4E 리터러시를 소개하였는데, 4E는 
‘Exposing knowledge’(지식에 노출되는), ‘Employing 
information’(정보를 받아들이는), ‘Expressing ideas  
compellingly’(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Ethics’(윤리) 
였다.

<표 1>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 

<Table 1> Definitions of data literacy

Authors Definitions

Vahay, et al.
(2012)

Ability to: “investigate authentic problems; use data as part of evidence-based thinking; use 
appropriate data, tools, and representations to support this thinking; develop and evaluate 
data-based inferences and explanations; and communicate solutions.” (p.181)

Athanases, et al.
(2013)

Capacity “to manage, understand, and critique proliferation of data in a hi-tech, networked 
information age” and ..... “to conduct inquiry: formulating questions,
collecting and organizing data systematically, using appropriate tools to analyze and display 
findings, and drawing conclusions.” (p. 11)

Mandinach & Gummer 
(2013)

“Ability to understand and use data effectively to inform decisions. It is composed of specific 
skill set and knowledge base that enables educators to transform data into information and 
ultimately into actionable knowledge.” (p. 30)

Frank, et al. 
(2016)

Ability “to find data, select  it  from  a  mass  of  alternative  sources,  evaluate its quality and 
trustworthiness, and manipulate it to extract the information they need” (p.5)

Wolff, et al.
(2016)

Ability to ask and answer real-world questions from large and small data sets through an inquiry 
process considering the ethical use of data. It is based on core practical and relative skills, with 
the ability to extend the knowledge of specialist data handling skills according to goals.

Gray, et al. 
(2018)

“An expansion of the concept to include not just competencies in reading and working with 
datasets but also the ability to account for, intervene around and participate in the wider 
socio-technical infrastructures through which data is created, stored and analysed.” (p.1)

Go & Lee 
(2020)

Ability to communicate by integrating attitudes toward data as well as the knowledge and skills 
of generating, 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OECD 
(2020)

The ability to acquire meaningful information from and create and communicate using data 
based on mathematical understanding and skills particularly in relation to statistics. (p. 22)

Pangrazio & 
Sefton-Green 

(2020)

“Data literacy involves both critical understandings of the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digital platforms, as well as strategies and tactics to manage and protect 
privacy and resist being profiled and tracked.” (p. 214)

Ongena
(2023)

“Ability of an employee to identify, understand, use, reflect, and communicate data to achieve 
predetermined organizational and societal goals.”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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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
력”으로 정의했다(22쪽). Vahay, et al.(2012)은 “참된
(True)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필
요한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조작하여 도
출된 결과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라
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하게 Athanases, et al.(2013)
도 데이터로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를 먼저 설정한 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직하며 데이터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추론하는 능력을 데
이터 리터러시의 주된 요소라고 언급했다. Wolff, et 
al.(2016)은 실제 세계의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탐구과정을 데이터 
리터러시의 핵심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데
이터의 윤리적 사용을 강조했다. 

<표 1>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을 데이터가 생성되고 사용되고 공유되는 과정, 즉 
기능이나 역량으로 정의하는 좁은 관점에서 지식과 태
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
장도 있다. Mandinach and Gummer(2013)는 데이
터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
는 능력을 데이터 리터러시로 정의하면서, 기술과 지
식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Go and 
Lee(2020)는 데이터가 생성되어 분석되고 해석하는 
지식과 기술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태도까지 통합하
여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데이터 리터러시로 규정했다. 
Schultheis and Kjelvik(2020)도 데이터 리터러시에 
기존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처리하고 의사 결정에 도움
을 주는 것 외에, 호기심, 회복력, 가치적 판단, 윤리적 
의사결정과 같은 ‘마음의 습관(Habits of Mind)’을 포
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데이터 리
터러시가 기술적인 측면을 주로 담은 것에 정의적인 측
면까지 포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Gray, et al.(2018)은 ‘데이터 인프라 리터
러시(Data Infrastructure Literacy)’의 개념을 소개하
면서, 더 넓은 관점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정의했다. 
이들은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결과에 대한 비판적 탐구, 

OECD는 리터러시를 글, 말, 시각 및 다중 방식 텍스트
를 평가하고 사용하며 참여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따
라서 리터러시를 갖춘 학생은 학교 안팎의 생활에 적합
한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해독하고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OECD, 2020)

Lee, et al.(2021)은 리터러시와 관련된 논문 서지정
보를 수집하여 관련된 논문 1469편을 토픽모델링 기법
을 통해 분석하여 리터러시 연구 동향을 탐색했다. 이들
은 리터러시가 기존의 문식력 혹은 문해력의 개념을 넘
어서 실생활에서 다차원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디
어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 특정 
분야에 리터러시를 덧붙여 그 분야와 관계되는 기존 소
양으로 리터러시의 개념이 변용되고 확장되고 있음도 
주장했다. 또한 Kim, et al.(2020)도 리터러시는 현대
의 초학제적인 융합연구에서 맥락을 가지고 발전해왔
으며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지속하여 변화
되었음을 밝혔다. 

한편, 최근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빅데이터)에서 가
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데
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가공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원자료의 의미
가 있는 ‘데이터’와 ‘리터러시’가 결합한 용어이다. 일부 
학자들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현대인의 필수 소양이라
고 설명하기도 했다(Bae, 2019; Chung & You, 2022; 
Macy & Coates, 2016; Mandinach & Gummer, 
2013; Song, et al., 2021). 데이터 리터러시의 정의는 
<표 1>과 같이 학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Gould(2017)와 일부 학자들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통계 리터러시와 같이 제한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지
만, 대체로 학자들은 일반적인 통계 능력을 넘어 데이
터로부터 의미를 도출하고, 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를 비
판적으로 사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데이
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소통하는 요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2020)는 데이터 리
터러시를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생
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획득하고 생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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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이나 분석, 사용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맥락을 이해
하고 관련 짓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의사결정을 할 때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
습하는 과정에서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Kjelvik 
and Schultheis(2019)는 <그림 1>과 같이 데이터 리
터러시는 정량적 추론(Quantitative Reasoning)과 
데이터 과학(Data Science)과 지식 분야의 실제 맥락
(Authentic Context)의 교차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수업에서 학생이 맥락을 이
해하면서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 리터러시가 향상되
었음을 확인했다. Mandinach and Gummer(2016)
도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개념 틀(Conceptual 
Framework)에 지식, 기술, 성향(Disposition)을 배
치하면서 이들 요소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해당 내용 
영역(Content Domain)에서 맥락화 되어야 함을 강
조했다. 이들은 또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맥락적 관점
을 중시하면서 데이터 리터러시는 특정 용도(Specific 
Use)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Mandinach & 
Gummer, 2013). 즉, 맥락에 대한 이해는 데이터 리터
러시를 이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데이터 특성의 확장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
소는 시간성이다. 특히 데이터 처리나 활용 분야에서
도 시간성은 고려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수명주기(Life 
Cycle of Data)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예측 분
석에서 매우 중요하며, 신속한 반응을 요구하는 환경에
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대응은 필수적이다(Lawal, et 
al., 2016). 

데이터 확장에 따라 강조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데이
터 윤리이다. Claes and Philippette(2020)는 ‘비판적
(Critical) 데이터 리터러시’를 제안했는데, 이는 데이터 
기반 기술의 사회·정치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써 ‘특
정 사용자에게 가해진 피해를 부각하기 위해 특정 가공
물(Artifacts) 이면에 숨은 사회적 의미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즉, 데이터로부터 찾아내는 가치, 결
과에 따른 민감한 이슈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더 

상상, 개입, 공공 실험을 통해 데이터의 사회적, 문화
적, 정치적 감수성을 계발하는 영역까지 확장된 데이터  
인프라 리터러시 개념으로 변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 활용에 관계된 비판적 참여, 공개 데이터의 투명
성, 책임성, 참여와 혁신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 데이터
의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처럼 데이터 용
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데이터의 소유와 공유, 데이
터 이용과 해석에 대한 가치 판단과 의사결정은 중요한 
사회적 관심과 논쟁거리가 되면서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의미와 개념도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데이터 특성과 맥락에 따른 데이터 리터러시의 재개념화의 

필요성

과거의 데이터 환경, 즉 규모나 속도나 처리 등과 비교
할 때 요즘 다루는 데이터는 주로 ‘빅데이터(Big Data)’
이다(Park & Kim, 2016).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소
셜 미디어 등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엄청난 규
모의 실시간 데이터가 쌓이고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오
늘날 데이터는 크기(Volume),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속
도(Velocity), 그리고 비정형데이터까지 포함하는 다양
성(Variety)면에서(3V, Laney, 2001) 이전과는 다른 특
성을 띤다. 일부 학자들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데이터의 
특성으로 가변성(Variability)을 추가하기도 하고(4V, 
Ishwarappa & Anuradha, 2015), 가치(Value)와 정확
성(Veracity)을 포함하기도 한다(5V, Lakshen, et al., 
2016). 최근에 Rabhi, et al.(2019)은 Validity(타당성), 
Volatility(휘발성), Visualization(시각화)을 추가하여 
빅데이터의 특성을 9V로 확장했다. 이처럼 데이터의 특
성이 변하고 확장되는 것은 데이터의 처리나 기술적인 
면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대하는 태도나 
활용도 달라지게 한다. 따라서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
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데이터의 특성 변화는 데이터와 관련된 맥
락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게 되었다. 실제로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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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변해 왔으며 데이터 분석의 결과에 따른 비판적 해
석, 의사소통, 그리고 활용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데이터 리터러시가 다루어야 하는 내용, 범위, 활용 등
을 정의할 때 이전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맥락적 
영역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터가 활
용되거나 영향을 끼치는 차원 혹은 범위는 개인 중심에
서 사회로 넓혀지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영역까지 확대
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리터러시 재개념화를 위해  
<그림 2>와 같이 연구를 진행했다. 단계별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나아가 글로벌 맥락까지 확장하여 판단할 수 있는 비판
적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eorge, et al.(2014)은 
데이터의 원천을 크게 공공데이터(Public Data), 비공
개 데이터(Private Data), 데이터 흔적(Data Exhaust), 
커뮤니티 데이터(Community Data) 그리고 자체 정량
화(Self-Quantification)의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이러
한 데이터 원천에서 수집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데이터의 소유와 공유,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윤
리적 문제를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이슈로 보고 이에 대
한 특별한 관리를 강조했다(Lee & Kim, 2016). 같은 맥
락에서 Ongena(2023)도 빅데이터로의 전환에 따라 ‘데
이터에 대한 반성적 성찰(Data Reflexivity)’이 데이터  
리터러시의 주요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근 10여 년간 국내·외 학자들이 정의한 데
이터 리터러시를 분석해 보면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특

Quantitative
Reasoning

Authentic
Context

Data Literacy

Data
Science

Apply theory to use   
and develop 
mathematical 
models, functions, 
and equations1

Understand and
evaluate information

obtained from
authentic data3, 6

Develop
understanding of

content knowledge
from field, e.g. biology

Perform computer 
science tasks including 
programming and  
      developing digital 
          tools to work 
             with data4, 5

Use computational
thinking to identify

patterns, curate data,
and create

visualizations3

Apply
mathematical 
principles to 

real-world problems 
through critical 

thinking and sound 
logic1, 2

Select and
explore

authentic data to
develop questions

and evaluate
information4

source: Kjelvik & Schultheis, 2019, p. 2.

〈그림 1〉 정량적 추론, 데이터 과학 및 실제 맥락에서의 데이터 리터러시

〈Fig. 1〉 Data literacy among quantitative reasoning, data science, and authentic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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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활용하여 정보로 처리하는 지
식 구성과 의사소통의 기초능력”으로 정의했으며(691
쪽),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의 세 범주로 구성 요소
를 제시했다. Mandinach and Gummer(2016)는 교
사와 정책 입안자의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개
념 틀(Conceptual Framework)에 지식, 기술, 성향
(Disposition)을 배치하면서 이들 요소에 활용되는 데
이터는 해당 내용 영역(Content Domain)에서 맥락화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식과 기술 범주 외에 데이터 특성의 변화
와 확대를 고려하기 위한 범주로 ‘맥락’을 포함했다. 

1.   문헌 분석을 통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주요 범주 및  

요소 도출

먼저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의 특성, 맥
락 등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수집하여 최근까지 연구
된 동향을 파악했으며, 특히 데이터 리터러시에 관련된 
문헌들을 집중하여 분석했다. 문헌 연구를 통해 1차로 
도출된 데이터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범주와 하위 요소
를 <표 2>에 나타냈다.

선행연구에도 데이터 리터러시를 범주로 개념화한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Kim and Kim(2021)
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Phase 1]

Extraction of Key Domains 
& Elements of Data 
Literacy Through Literature 
Review

-Literature analysis on 
  literacy, data literacy & data 
  characteristics.
-Primary extraction of 
  domains & elements 
  of data literacy

[Phase 2]

Review by 
Data Field Experts

-Consultation of seven 
  experts with research and 
  educational experience 
  in the data field for the 
  review of the first domains 
  and elements

[Phase 3]

Extraction of 
Final Domains & Elements 
of Data Literacy

-Review & modification based 
  on expert reviews to derive 
  the final domains & elements.
-Expert review for the 
  final version

〈그림 2〉 연구 방법 및 절차

〈Fig. 2〉 Research procedures

<표 2> 데이터 리터러시의 범주와 구성 요소(1차) 

<Table 2> Domains and elements of data literacy (1st draft)

Domains Elements

Knowledg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data; Basic database theory and process technique

Skills
Data access and collection; Data organization; Problem identification from data; Data analysis; 
Data Visualization and Interpretation; Data-driven decision-making; Data evaluation; 
Communication with data

Context Scope, Time,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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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연구자들이 제시한 데이터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범주와 요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특히 맥락
(Context)을 새로운 범주로 포함하는 것은 데이터 개념
이 확장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
였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공과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표 2>에 제시된 범주별 데이터 리터러시 요소들을 추가
로 제안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전문가 A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와 데이터 기반의 예측을 강조했으며, 전문가 B는 데이
터에 기반한 시각화,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인식, 데이
터의 관리와 보안 등을 언급했다. 전문가 C도 현대사회
에서 데이터가 창출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과 데
이터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의 근거를 확보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문가 D는 데이터 분야의 기술적
인 발전 속도가 빠르므로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도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전문가 E는 데이
터 수집과 활용의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함께 
데이터의 시간성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전

2. 주요 범주와 요소에 대한 데이터 분야 전문가 검토

문헌에서 도출한 데이터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범주
와 하위 요소의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전문가 검토 
과정을 수행하였다.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는 <표 3>과 
같이 데이터 분야에서 수년간 연구를 수행해왔거나 데
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해온 대학 교수와 고객의 데
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산업 분야에 종사해온 총 7
인이며, 모두 해당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분
야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식, 필요로 하
는 지식이나 기술 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능
한 한 다양한 분야에서 섭외하고자 노력했으며, 검토는 
2023년 1월과 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들은 연구의 목적 및 학자별로 정의된 데이
터 리터러시에 관해 설명한 후, <표 2>에 제시된 데이
터 리터러시 범주와 요소에 대해 새롭게 포함되거나 삭
제·통합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의뢰했
다. 전문가들은 모두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

<표 3> 전문가 검토 참여자 

<Table 3> Information on the participating experts

Name Fields Data-related experiences

A Medical science Data-based diagnosis and customized treatment research using patient health data

B Language education
Research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upporting English learning by 
analyzing English sentences suitable for the user level to build language big data

C Science education Research on AI and data-based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D Computer science
Research using big data and operation of data analysis courses to nurture data 
practitioners

E Meteorology
Atmospheric and meteorological research by analyzing real-time data from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and European Center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 as well as historical data

F Hospitality(food science)
Research on identifying and predicting consumer purchasing changes and trends 
based on consumer propensity data

G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on developing beauty products and customized services through data 
analysis of customers’ aesthetic tendencies



정보화정책 제30권 제3호

2023·가을58

간 국가 과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는 AI 교육
과정과 교수학습법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 C의 
검토를 받았다. 이들은 일부 용어 수정과 요소가 포함된 
범주의 경계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전체적인 재
개념화에 대해 동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Ⅳ. 데이터 리터러시의 재개념화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와 데이터 리터러시에 관한 
선행연구의 분석, 전문가의 검토 의견, 최근 강조되
고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의 맥락성을 포함하여 데이
터 리터러시를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맥락
(Contexts)’의 세 범주와 범주별 하위 요소로 재개념화
했다. 재개념화된 데이터 리터러시는 기존의 국내외 선
행연구에서 주로 기술 범주를 중심으로 데이터 리터러
시를 정의한 것과 달리, 데이터의 확장과 특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식’과 ‘맥락’ 요인을 명시했고, 이에 따른 하
위 요소를 규명했다. 각 범주의 요소를 기호화하여 지식
(K), 기술(S), 맥락(C)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요소에 대한 정의와 함께 관련 참고 문헌도 제시했

문가 F는 데이터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 분석과 예측에 
필요한 R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통계학적인 지식
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G는 데이터의 무단 복제나 사용에 대한 문제, 저작권 
소유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 판단 등이 데이터 리터러시
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3. 데이터 리터러시의 최종 범주 및 요소 도출

전문가 검토 내용과 제안을 참고하고 선행 문헌을 더 
검색하고 분석하여 본 연구자들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지식, 기술, 맥락 범주 내 요소들을 일부 추가 
및 삭제,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재개념화했다. 범주별 요
소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4>, <표 5>, <표 6>에 각
각 제시했다.

본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전문가 검토에 참여한 전문
가 중 4인에게 재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지식 범주
와 요소에 대해서는 컴퓨터 공학 전공자인 전문가 D, 기
술 범주와 요소에 관해서는 연구와 교육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다루고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 B와 E, 그리고 
맥락 범주와 요소에서는 과학적 소양에 관련하여 장기

<표 4> 데이터 리터러시 지식 범주의 주요 요소 

<Table 4> Key elements of the knowledge domain

Elements Definitions

K1. Nature of data
Basic knowledge on sources and types of data and their quality
Awareness of societal impacts of data use and its contribution to scientific/engineering 
research (Gray, 2004; Prado & Marzal, 2013; Qin & D’ignazio, 2010)

K2. Basic database theory
Basic concepts of building a database infrastructure (Choi & Kim, 2020; Santoso, 2017; 
Schield, 2004)

K3. Basic data programming
Basic understanding of programming language such as Python, JAVA, and C++ for 
developing simple applications (Choi & Kim, 2020; Das & Mohapatro, 2014; Kim & 
Kim, 2021)

K4. Basic statistical theory
Basic ideas of statistical and analytical techniques to distill complex problems into 
clear solutions (Choi & Kim, 2020; Kim & Kim, 2021; Schield, 2004)

K5. Data ethics
Awareness of individuals’ data privacy, confidentiality, and security
Understanding of authorship, ownership, and data access (Lee, 2019; Ongena, 2023; 
Prado & Marzal, 2013; Wolff,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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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하위 요소에 포함했다.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래
밍에 대해서는 전문가 D, 통계 이론과 데이터 분석 기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F의 집중적인 검토가 있었다. 

한편, 1차 초안(<표 2>)에서는 ‘데이터 윤리’를 ‘맥락’ 
범주의 하위 요소로 제시하였으나, 과학기술의 사회·윤
리적 측면을 연구해 온 전문가 C의 검토 의견과 관련된 
선행 문헌을 재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지식’ 범주에 
포함했다. 데이터에 관련된 윤리 중 개인의 데이터 프
라이버시, 기밀성과 보안, 데이터의 저작권과 소유권처
럼 정보 보호에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전략에 대한 이
해(Lee, 2019; Ongena, 2023; Pangrazio & Sefton-
Green, 2020) 부분은 ‘지식’ 범주에 속할 수 있다(K5). 
반면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이나 가치 추구 등 태도와 
의지에 관련된 부분은 ‘맥락’ 범주의 요소인 ‘가치지향
(C3)’에 포함했다. 

2. 기술 범주(Skill Domain)

기술 범주의 요소에는 데이터를 다루고 판단하는 기
능적 특성으로서 문제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데이터 생
성, 수집, 저장, 처리, 분석한 후 해석하고 시각화하여
(Chung & You, 2022; Rabhi, et al., 2019),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나 결과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하며 의사소통하는 기술적 능력을 포함했다(Bae,  
2019; Mandinach & Gummer, 2013; Schultheis  
& Kjelvik, 2020). 특히 Park and Cho(2021)는 데이
터 리터러시에서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의미를 찾는 분석 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범주의 요소들은 실제로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
적 혹은 기능적 특성과 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통해 요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Pangrazio & Sefton-Green, 2020), 
각 요소에 대한 정의를 <표 5>에 핵심을 중심으로 간략
히 서술했다.

먼저, ‘데이터를 통한 문제 식별(S1)’ 요소는 데이터
를 사용하여 실제 상황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상황에서 

다. 범주별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지식 범주(Knowledge Domain)

앞에서 제시한 <표 1>에서 학자들이 정의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정의를 살펴보면 대부분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데이터 리
터러시의 영역으로 지식을 언급했으나 지식에 포함되
는 세부 하위 내용이나 요소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
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
로 제시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리터
러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표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데이터의 본성,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래밍 및 통계에 
관한 각 기본 개념, 그리고 데이터 윤리를 제시했다.

지식을 구성하는 ‘데이터의 본성(K1)’은 데이터의 원
천(Source)에 따른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의미하는 수
준(Gummer & Mandinach, 2015), 데이터가 생성된 
원천 그리고 정형 혹은 비정형데이터 종류와 수준(Qin 
& D’ignazio, 2010) 등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또한 
데이터가 사회문제 해결이나 과학기술 연구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여(Gray, 
2004; Han, 2018; Ongena, 2023; Prado & Marzal, 
2013), 요소에 포함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사용될 수 있
도록 통합되어 저장된 데이터의 집합을 말하는데, 이
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인프라에 대한 기본 이
해(K2)도 지식 범주의 중요한 요소이다(Choi & Kim, 
2020; Leo Willyanto Santos, 2017; Schield, 2004). 
또한 간단한 프로그램(K3)을 만드는 데 필요한 파이썬
(Phython)이나 자바(JAVA)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이
해나(Choi & Kim, 2020; Das & Mohapatro, 2014), 
복잡한 문제나 현상을 명료하게 분석하는데 필요한 통
계 이론이나 분석 기법에 대한 지식(K4)(Choi & Kim, 
2020; Kim & Kim, 2021; Schield, 2004)을 지식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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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식별 혹은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기술을 말한
다. Ongena(2023)는 데이터를 조직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데이터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이 데이터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문학(Han, 2018)뿐 아니라 데이터 과학(Kim, 
2019)과 대학 교양 교육(Chung & You, 2022)에서도 
공통으로 강조하는 요소이다. 

‘데이터의 수집과 생성(S2)’은 정형 데이터뿐 아니
라 소셜 미디어, 센서, 비디오, 클릭 스트림 등 다양한 
원천(Santoso, 2017)에 액세스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는 일은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Rabhi, et al., 2019).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앞서 ‘데
이터를 관리하고 조직(S3)’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는 
데이터를 보존하는 기술을 식별하고, 데이터를 조작하

는 방법과 도구를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
미한다. ‘데이터 처리 및 분석(S4)’은 데이터 분석 프로
세스 단계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단계를 말한다. 기초적
인 통계 방법이나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등을 이해한
다면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분석할 수 있
다. ‘데이터의 시각화 및 표현(S5)’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표나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술을 말한다. 특히 영
어 교육 컨설팅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여 운영하는 전문
가 B가 가장 강조하였는데, 학교 현장의 교사나 교수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데이터 리터러시의 요소임을 
주장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해석 및 의사결정(S6)’은 데이터 분
석 결과 나타난 패턴이나 설정한 가설의 확인, 다양하

<표 5> 데이터 리터러시 기술 범주의 주요 요소 

<Table 5> Key elements of the skill domain

Elements Definitions

S1.   Problem identification from data
Use data to identify problems in practical situations or higher-level situations 
(Chung & You, 2022; Han, 2018; Ongena, 2023)

S2.   Data collection and generation
Find proper data/data sources and obtain/access data  
(Rabhi, et al., 2019; Lee, 2019)

S3.   Data management and 
organization

Identify the technologies to preserve data and apply data manipulation methods 
and tools (Papamitsiou, et al., 2021; Lee, 2019)

S4.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Apply the basic data analysis process steps and methods (e.g., statistical 
methods, data mining algorithms)(Gray, 2013; Park & Cho, 2021)

S5.   Data visualization and 
representation

Visually present data and display the output of data analysis in an interactive 
way (Chung & You, 2022; Gray, et al., 2018)

S6.   Data-driven interpretation and 
decision making

Interpret data by identifying patterns, testing hypotheses, and making 
connections with multiple observations, and make reasonable decisions based 
on data and evidence (Mandinach & Gummer, 2013; Papamitsiou, et al., 2021; 
Wolff, et al., 2016)

S7.   Critical and rigorous evaluation 
on data and its process

Critically and rigorously reflect the entire data process as well as the quality of 
data; be sensitive to ethical issues during the reflective process (Bae, 2019; 
Chung & You, 2022; Mandinach & Gummer, 2013)

S8.   Communication with multiple 
types of data

Communicate and explain the desired outcomes for presenting different data 
types (Chung & You, 2022; Gray,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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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관찰된 연관성을 해석할 줄 알고 이를 기반으로 결
정을 내리는 기술을 말한다. 즉 주관적이거나 추측에 의
한 결정이 아닌 데이터의 증거에 의한 결정이므로 신뢰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 및 프로세스에 대한 비
판적이고 엄격한 평가(S7)’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데
이터로 작업할 때 윤리적 문제를 인식함을 의미한다. 데
이터를 다룰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를 고려하면
서 데이터 처리 과정을 엄격하게 살피고 결과를 비판적
인 시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요소에 대해서는 국내 연
구자들(Bae, 2019; Chung & You, 2022; Han, 2018) 
사이에서도 주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끝으로 ‘여러 유형의 데이터와 의사소통(S8)’ 요소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도출된 결과에 대
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결국 이 요소는 데이터에 관련된 문제 인식에서 시작하
여 데이터 수집과 분석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평가
한 후, 최종 결과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발표하는 
완성 단계이므로 앞서 설명된 기술 요소들이 종합되고 
융합된 특성을 갖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3. 맥락 범주(Context Domain)

데이터의 특성 변화는 ‘맥락’을 데이터 리터러시의 주

요 범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누적된 빅데이터를 어떤 사회·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분
석하고 의미를 도출할 것인지, 실시간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더 많은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창
출하기 위해 어떠한 변인을 도출해서 분석해야 하는지, 
데이터의 특성과 시간성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을 어떻
게 이해해야 하는지 등 수 많은 맥락적 질문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활용과 사용이 미
치는 영향의 범위가 개인에서 글로벌 차원까지 확대되
고 있음을 의미하는 ‘범위’(Claes & Philippette, 2020), 
데이터 발생, 주기, 역사 등을 나타내는 ‘시간성’(Lawal, 
et al. 2016), 데이터의 분석에서 찾아낸 사회·정치·경제
적 가치(Ongena, 2023)나 데이터 사용(Pangrazio & 
Sefton-Green, 2020)에 따른 가치 판단(Schultheis & 
Kjelvik, 2020) 등을 포함하는 ‘가치 지향’ 요소로 구성
했다. 

‘범위(C1)’는 다양한 맥락과 사회에서 데이터의 역할
과 영향을 이해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맥락에서 
개인의 데이터부터 지역, 사회, 더 나아가 글로벌 데이
터까지 활용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Lee(2019)가 
정의한 데이터 리터러시가 일상의 삶에 필수적인 개념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기술적인 면에 관련된 

<표 6> 데이터 리터러시 맥락 범주의 주요 요소 

<Table 6> Key elements of the context domain

Elements Definitions

C1. Scope
•   Personal
•   Societal
•   Global

•   Use of personal, societal, or global data to solve problems and 
interpretation of data in various ranges of context (Lee, 2019; 
Pangrazio & Sefton-Green, 2020; Wolff, et al., 2016)

C2. Time
•   Historical/Real-time
•   Timeliness
•   Life cycle of data

•   Data use and interpretation for problem solving or decision making 
considering the inherent temporal properties of data (Santoso, 2017; 
Rabhi, et al., 2019) 

C3.   Value 
orientation

•   Data sharing
•   Accountability for proper 

use of data
•   Value seeking

•   Data use and interpretation for the creation of societal values and 
larger good (Ongena, 2023; Papamitsiou, et al., 2021; Qin & D’
ignazio, 2010; Wolff,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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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습득을 넘어 기술 및 사회적 맥락의 데이터를 이해
하는 통합적인 능력과도 연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시간성(C2)’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해결하려는 문제의 맥락
에 따라 축적된 과거의 데이터(Historical Data)의 추
세 분석을 통해 의사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Santoso, 
2017), 실시간 데이터(Real Time)를 이용하여 빠른 선
택(Rabhi, et al., 2019)을 하기도 한다. 특히 ‘데이터의 
수명주기(Life Cycle of Data)’는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저장, 검색, 사용과 관련 되는(Qin & D’ignaxio, 
2010)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데이터의 보관과 재사용
은 데이터의 수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비용과 
환경문제까지 관련되므로 데이터의 수명주기는 데이
터의 활용과 관리 측면에서도 민감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Rabhi, et al., 2019).

끝으로 ‘가치 지향(C3)’은 데이터와 그것이 창출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맥락에서
의 데이터 사용과 해석을 강조하는 요소이다. 즉, 합법
적이며 윤리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 사용의 
사회적 책임을 판단하며(Lee, 2019), 대량의 데이터에
서 가치를 도출하는(Lakshen et al., 2016) 내용을 포
함한다. 데이터의 용량이 커지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산업에서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는 더 많아
질 것이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데이터의 규모와 다양성, 속
도 등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현대인이 갖추어야 하
는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도 재해석되고 재개념화해
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리터러시
와 데이터 및 데이터 리터러시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여 데이터 리터러시의 주요 범주와 요소들을 도
출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는 과정
을 거쳤다. 그 결과, 본 연구자들은 ‘지식(K)’, ‘기술(S)’, 

‘맥락(C)’의 세 범주와 그 하위 요소들을 최종적으로 제
안했다. 이러한 재개념화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기
술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던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을 
지식과 맥락 영역까지 확대하여 재정의 했다는 데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은 데이
터의 특성 변화로 인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반영하
고 있다. 여러 학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빅데이
터는 이전의 데이터와는 다른 확대된 특성을 갖기 때문
에(Park & Kim, 2016; Rabhi, et al., 2019), 이들 특
성이 데이터 리터러시에 포함되어 데이터에 대한 이해
를 넓힐 필요가 있다. 현대인은 확장되고 새로운 특성
을 가진 데이터의 본성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K1), 데이
터베이스나 플랫폼의 의미(K2), 프로그래밍과 통계 이
론에 대한 기본 지식(K3, K4)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뿐
만 아니라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개인의 데이터 프라
이버시, 기밀성과 보안, 데이터의 저작권과 소유권 문제 
등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K5)도 필
요하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특성의 확장은 지식 범주
의 요소를 다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준다. 

‘맥락’도 마찬가지이다. 데이터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
되고, 그 활용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 것
인가에 대한 고려, 즉 범위(C1)가 매우 중요해졌다. 또
한 데이터의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인 중 하나인 
시간성(C2)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최선의 문제해결
과 의사결정을 위해 어떤 시간성을 지닌 데이터를 활용
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중요
한 요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치 지향(C3)에 대한 고
려이다. 최근에는 공공빅데이터가 다양한 포털을 통해 
대중에게 어렵지 않게 공유됨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일
반인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며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리적으로 데이
터를 공유하고, 공공의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선행연구에서
는 데이터의 사용이나 판단에 따른 사회적 영향, 윤리적 
사용, 데이터 분석에서 발견한 가치 등 데이터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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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적 관점이 데이터의 기술적 특성에 보조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맥락
의 이해와 연결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므로 맥락은 
주요 범주로 포함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은 후속 
연구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개
념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는 용량, 원천의 다양성, 기술, 가치, 활용 
범위 등이 점점 확대되며,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도 시대
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거나 의미하는 개념이 달라졌다. 
Ongena(2023)도 그의 연구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진
화하는 개념(Evolving Concept)으로 인식했듯이, 데이
터와 리터러시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리터러
시의 개념도 변동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
서 향후 데이터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예상
치 못한 맥락적 사건들이 발생하여 누적된다면 지금 재
개념화된 데이터 리터러시는 새로이 범주나 요소가 추
가되면서 확장되고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는 데이터 리터러시 개념에 관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
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데이터 리터러시는 학문 간 공유되는 개념임과 
동시에 각 학문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도 진화할 
수도 있다. Han(2018)은 인문학에 기반한 데이터 리터
러시 개념 연구를 통해 공통 요소를 포함한 디지털 기
술적 요소와 인문학적 요소를 도출한 바 있다. Qin and 
D’ignazio(2010)는 데이터 수집, 변환, 관리 및 사용
을 통한 과학적 탐구(Scientific Inquiry)에 중점을 둔 
‘과학 데이터 리터러시(Science Data Literacy)’를 정
의했다. 이들은 과학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과
학 데이터 리터러시를 과학적 탐구를 위한 공통된 기술
의 집합으로 정의했다. 한편, Pangrazio and Sefton-
Green(2020)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사회적 유용성
(Social Utility)의 맥락에서 고찰했다. 이처럼 연구자의 
관점이나 학문 간 차이에 따라서도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이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데이터 관련 인력 양성 교육
과 정보화 정책 분야에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첫째, 재개념화한 데이터 리터러시 범주의 요소가 
공공기관이나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된다면, 이를 바
탕으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이 개발
되어 체계적인 데이터 교육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부의 주요 정책에 데이터 인력 양성이 포함되
었고 정부의 데이터 산업 육성도 발표되었으므로 재개
념화된 데이터 리터러시의 틀을 정책 개발 과정에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하거나 교과가 융합하여 
학습한다면 데이터 리터러시가 함양될 확률이 높다는 
선행 연구(Vahay, et al., 2012; Schultheis & Kjelvik, 
2020)가 있지만, 학교 수업에서 실제로 각 교과목이 서
로 융합하여 수업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데 <표 4>,  
<표 5>, <표 6>에서 보듯이 재개념화된 틀에는 특정 영
역이나 교과에 치우친 요소나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교과에 상관없이 학생의 수준에 맞는 사례
를 도입하고자 하는 교사는 재개념화된 틀의 요소를 활
용하여 데이터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융합적인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실적 맥락에서 데이터 리터러시의 요소들을 
적용해 보는 문제이다. Wolff et al.(2016)은 다양한 맥
락 특히 현실적 맥락에서 데이터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Pangrazio and Sefton- 
Green(2020)도 인정했듯이 교육 환경이 개인 데이터 
맥락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데이터 리터러시
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광
범위한 데이터에 대해 가르쳐야 하며, 또한 교육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여 누가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의구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데이터 리터러시의 교육
이 현장에서 안착하고 특히 현실적인 맥락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학습하여 데이터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위해
서는 교사, 정책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의 협업과 실행 
의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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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는 현재의 시점에서 데이터 리터러시
를 재개념화하여 범주와 이를 구성하는 요소의 틀로 제
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범주별 요소의 정의
에 데이터의 분야별 특성까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했다. 이 점은 분야별 전문가의 향후 과제라고 생각한
다. 관련하여 각 범주와 요소 간 상관관계 등을 깊이 있
게 연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제
시한 재개념화된 틀에 대해 데이터 관련 정책이나 교육 
담당자의 검토를 받지는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실무자
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면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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